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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갈로르, 성모 방문 관구 

 

출 생: 1954년 4월 24일  인도, 케랄라, 빌라쿠마담 

서 원: 1976년 12월 18일  인도, 비하르, 파트나 

사 망: 2025년 7월 8일  마이소르 DRM 병원 

장 례: 2025년 7월 10일  마이소르 SND묘지 

 

“예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은 피난처이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그 팔은 지주이시다.” 

신명기, 33,27 

 

발사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메리 스미타 수녀(세례명 트레시아)는 인도 케랄라주 

빌라쿠마담 성 하비에르 본당의 매튜 와 마리야쿠티 에어라투무타투쿤 사이에서 태어난 

여덟 명의 자녀 중 셋째였다. 일곱명의 딸이 있었고 한 명의 아들, 조셉이 마지막에 태어났다.  

발사마는 1971년에 고등학교 학업을 마쳤다. 부모님께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딸이 수녀가 되는 것을 꺼려했다.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했기에, 간호사 언니가 방갈로르에서 수녀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하느님의 섭리대로 발사마는 방갈로르의 노틀담 수녀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녀들의 영향과 지도를 통해 입회를 결심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6월 1일, 노틀담 수녀원에 지원자로 입회했다. 수녀는 자서전에서 이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록한다. 1975년 1월 01일 파트나에서 수련기를 시작했고, 1984년 5월 

10일 종신서원을 했다. 

메리 스미타 수녀는 1977년부터 2012년까지 파트나와 방갈로르의 노틀담 학교에서 

헌신적으로 투신하면서 전임 교사로 일했다. 2017년까지는 건강상의 문제로 

파트타임으로만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수녀는 교직 생활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과 잘 어울렸다. 메리 스미타 수녀는 자발적이었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관대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신뢰가 두터웠고, 쉽게 친해질 수 

있었으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솔직했다.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으며 평온하고 명랑한 

사람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질병으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던 메리 스미타 수녀는 2019년 

마이소르 비자야나가르에 있는 샬롬 사단(평화의 집)의 생활 보조 시설로 옮겨갔다. 수녀는 

2025년 7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에 별다른 

지체 없이 영면에 들었다. 수녀가 평화의 안식을 누리며 활달한 정신과 행복한 성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해 주기를 바란다. 


